
이 악물고 망한 팀 탈출하기
김형식



이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

• 망한 팀 구출 대작전
• 탈출 판단 기준
• 좋은 팀이란?
• 차량 도메인 지식 예시
• 국항우금의차 이야기

• 들으면 좋은 분
• 취업 준비하는 학생

• 회사에 입사한지 2년 이하의 신입

• 이외의 분
• “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”



이런 팀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?

• 기술 부채(Technical Debt)는 쌓일 대로 쌓였음

• 깃 마스터 브랜치에 force-push는 밥 먹듯이 함

• 평가서 작성 자동화는 할 수 있는 지도 몰라서 할 생각도 안 함

• 깃 브랜치 전략 짜오니까 히스토리 그래프 안 예쁘다고 꼽을 줌

• 매일 아침 회의를 2시간 동안 해서 끝나면 점심

• 애자일하자면서 스크럼 마스터도 없고 스크럼 기간도 안 정하고 플래닝
도 모르고 백 로그도 안 남기고 CI/CD도 안 함

• 리더급이 Jira 쓸 줄 몰라서 각 이슈의 중요도, 난이도 등을 평가해서 쓸
생각을 안 함



기술 부채가 심한 팀에서 필요한 것

• 기술 부채란?
• 비즈니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, 기술 문제를 후순위로 두면서 발생

• 인식, 파악
• 기술 부채의 심각성 인지
• 부채 범위 파악

• 소통, 개선
• 팀 내 소통 및 개선 의지 확인
• 지속적인 개선 필요 공감대 형성

• 학습, 노력
• 기술 지식 학습
• 팀원 개개인의 의지 필요

했는데도 안 된다면?

탈출



상황을 잘 모르는 주변인의 조언을 믿지 마라

• 경력 면접
• 하던 직무가 다른데 경력으로 쓰라고 하던 사람이 있었음

•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대부분임

• 탈출을 하는 것보다, 경력 버린다는 사실이 더 아까운 사람

• 면접관이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할 질문도, 받을 대답도 없음
• 아는 지식과 관련된 경험은 전혀 없음

• 자연스럽게 탈락

• 경력 포지션으로 서류 합격도 가능할 리가 없음
• 지인 추천인 찬스로 서류 패스를 몇 번 했었고, 면접도 말아먹었음

• 몇 번을 말해도 그래도 경력으로 가라는 사람은 무시하자



직군을 바꾸려면,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

• 신입 면접
• 그 놈의 자바가 발목을 잡는다

• 아예 모른다고 하는게 유리함

• 가비지 컬렉션과 인터페이스 vs 추상 클래스는 꼭 물어봄

• CS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
• 정말 물어보면 1차적인 답변만 가능했음

• 흔히 말하는 “티키타카” 절대 불가능

• 경력 신빙성도 의문 투성이
• 면접관은 내 도메인을 모르니까 평가를 못함

• CI/CD를 혼자서 만들었는데, 그럴 리가 없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함



“노력했는데, 왜 안될까?”

• 슬슬 기계적으로 서류를 내고,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

• 내가 여기를 탈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듦

• 무조건 기회가 생기면 잡아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김

→ 급하게 판단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음

• 자기 실력과 취업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

• 하지만, 정작 면접에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건 결국 멘탈의 문제

→ 냉정함과 자신감의 밸런스를 찾자



일하기 편한 직장의 특징

• CTO의 빠른 피벗
• 기존 프로덕트 유지, 새로운 프로덕트 개발

• 구성원 개개인의 높은 프로덕트 이해도
• PM이 2주마다 프로덕트 방향을 설명, 점검 (5W1H)
• 새로운 시도에 대해 해보자는 분위기가 중요

• 팀 내 구성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빠르게 공유
• 문제가 발생하면 다 같이 도움

• 처리할 이슈 리스트가 잘 정리됨
• 개개인의 생산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 가능
• 재택을 하더라도 일에 집중할 수 있음



가기 전에… 시간이 남았나?
여러분이 잘 모르는 지식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



차량



위치



동향

(SAE J3016)



동향

2019 2020



동향



위치



전기차



AUTOSAR Classic





Holy Legacy – EthCC

• CCU에서 제어기 개별/그룹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Ethernet 자체 표준

• Payload가 CAN 메시지인 점을 빼면 일반 TCP/IP와 같음

• Unicast, Multicast, Broadcast 구현했다고 보면 됨

• SOME/IP로 대체 예정

https://some-ip.com/
https://patents.google.com/patent/KR101630729B1/ko


Holy Legacy – EthDiag

• 진단 정보를 EthCC로 받을 수 있게 만든 자체 표준

• Payload에 대한 표준 (Dem 관련 – UDS, OBD-II)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U7RwHLEIgg


이래도 할거야?

• 폐쇄된 기술
• 극히 일부 회사만 사용, 이직하기 매우 어려움

• 분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무도 모름 (EthCC, EthDiag, …)

• 산업 특수 표준은 그렇게 잘 만들어진 표준이 아님

• 배짱 장사
• 거꾸로 보면, 이런 기술을 아는 사람이 시장에 없음

• 기술을 잘 안 바꾸니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의지가 없음

• 멈춰버린 시간
• “안전”에 모든 것을 빼앗김

• 신기술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너의 잘못



Q&A


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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